
알뜰주유소, 선정부터 관리까지 엉망
석유관리원, 762곳 중 5곳 품질 부적합 … 가짜 유통 적발업소도 12곳

정부가 기름값 100원 인하를 목표로 2012년 초 야심차게 출범시킨 알뜰주유소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762

곳 가운데 5곳이 가짜경유 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됐으며, 지역은 전남 순천·보성, 부산, 충북 청원,

강원 강릉 등이다.

또 알뜰주유소로 지정되기 이전 가짜석유 또는 품질부적격 석유를 유통해 적발된 경험이 있는 주유소가 12

곳에 달했고, 5곳은 2번이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은 “2번 이상 부도덕한 경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를 정부가 알뜰주유소로 지정해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알뜰주유소 전환업소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시설개선사업 명목으로 37억원, 석유품질보증 프로그

램 가입비용으로 10억원 등 총 47억원에 달한다.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불법석유 유통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주유소 수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개설된 주유소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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